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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팰리세이드팍 학군의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주민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교사와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교직원노동조합 

(교직원노조)과 진행중인 근로계약 협상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음 공문을 게재합니다.   

 

교육위원회와 교직원노조의 계약은 2019 년 6 월자로 만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교직원노조는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의 조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긴 

시간의 조정절차와 공무원 노사위원회(PERC)의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협상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저희 교유위원회는 이미 

만료된 계약내용 그대로 교직원들이 이전에 받아온 동일한 조건으로 인상된 임금과 혜택을 

지급해왔습니다. 교직원노조원들이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 임금 외 혜택은 의료보험, 치과보험, 

안과보험, 학비보조, 개근 포상금 등이며 근로계약이 있을 때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임금인상과 각종 혜택이 버겐카운티내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평균에 상응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안을 제시하였고, 교직원 노동조합원들의 의료보험의 부담금 인하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직원노조는 임금인상의 수준을 버겐카운티의 평균 인상률이 아닌 상위 

인상률에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고, 의료보험 부담금의 추가인하와 조합원들의 퇴직금을 현재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미사용 병가환급의 최대 금액인 $15,000 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재산세 인상없이는, 교직원노조의 요구를 만족할 만한 재정 자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9 년 11 월, 재산세 인상을 위한 주민투료를 실시하였고, 투표결과는 

부결되었으며, 우리 주민들의 증세 반대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많은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커뮤니티가 감당해야 할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자녀교육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교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구의 총예산 약 $29.4 Million 중에서 교직원의 임금과 혜택이 총 예산의 81%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임금과 혜택은 매년 3% 넘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주법으로 매년 

증세율을 2%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며, 교직원노조가 요구하는대로 계속 인상하는 것은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 건물들의 보수와 증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실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재정을 책임져야하며, 근로계약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 공문으로 현재 진행중인 교직원노조와의 근로계약 협상에 대한 내용이 잘 

전달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는 현 상황이 해결되길 원하지만, 주민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책임감있게 업무를 수행할것입니다.  

 


